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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볼리 가든은 피티 궁전에 딸린 장대한 정원이다. 코지모 

메디치 1세와 부인 엘레오노라 디 톨레도가 피티 궁전을 사

서 확장 공사를 시작했을 때 궁전 뒤 언덕 위로 정원도 짓기 

시작했다. 니콜로 트리볼로가 설계를 하고 조르지오 바사리, 

바르톨로메오 암마나티, 베르나르도 부온탈렌티 등 당대 쟁

쟁한 건축가들이 그 뒤를 이어 공사를 해서 정원을 완성시켰

다. 16세기에 일단 완성된 정원은 17세기, 18세기, 19세기를 

이어 내려오면서 계속 보수, 재건을 하며 오늘의 모습에 이

르렀다고 한다. 

피티 궁전 뒤로 돌아 올라가니 시야가 탁 트이며 넓은 원형 

극장과 연못 등이 나타났다.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사방을 에

워쌌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들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

우고 있었다. 이곳에서부터 계단을 올라가든, 오솔길을 걸어

가든, 어느 방향으로든지 보볼리 가든을 둘러 볼 수 있다. 원

형 극장은 처음에 테두리가 사철나무로 둘러싸인 소박한 공

간이었는데 나중에 돌담을 쌓고 조각상을 세워서 지금의 웅

장한 모습으로 변형시켰다고 한다. 우리는 연못 안에 분수가 

물을 내뿜는 것을 보고, 그 분수 가운데 넵튠 조각상과 그 외 

조각들을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다.  

“엄마, 보볼리 가든은 베르사이유 대정원에 비하면 조그맣

고 소박한데, 피티 궁전은 아무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 

같아. 베르사이유 궁전도 여기 대니까 아무 것도 아니네.  피

티 궁전을 보고 나면 아무도 자기가 부자라고 말 못할 것 같

아.”연초에 프랑스에 여행 가서 베르사이유 궁을 보고 온 R

이 자신의 감상을 말했다. 오래 전에 나도 베르사이유 궁에 

갔다가 그곳 정원을 둘러 보았던 기억이 났다.‘정원’이라기

보다‘장원’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방대하고 호화로

운 대정원이었다. 루이 14세가 온 세상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

과시하기 위해 추진했던 야심 찬 프로젝트였으니 목적에 잘 

맞게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장원이다. 

그에 비하면 보볼리 가든은 처음 지었을 때 일반에게 전혀 

개방하지 않고 오로지 메디치 가의 개인 정원으로 사용했다. 

이렇게 큰 궁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오직 이 성에 사

는 주인만이 사용하다니 정말 인간이 누려 볼 수 있는 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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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한 봄을 찾아서 
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. 좋아하는 영화 중에‘하워즈 엔드 

(Howard
,
s End)’라는 영국 영화가 있는데, 그 영화의 오프

닝 장면이 바로 그렇다. 어둠이 내린 저녁, 가족들과 저녁 식

사를 마친 노부인이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끌면서 보라색 라

일락 꽃이 떨어지는 정원을 홀로 거닌다.  지나가버린  시대의 

향수를 자극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줄거리보다 언제든 홀로 

거닐 수 있는 정원을 소유한 그 노부인의 삶이 더 인상 깊었

다. 이제 보볼리 가든에 들어와 보니 그렇게 잘 가꾸어진 유

럽의 넓은 정원을 한적하게 거니는 느낌이 어떤지 알 것 같았

다. R과 나는 팔짱을 끼고 가족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 귀부인

과 딸처럼 느긋하게 오후를 즐겼다. 이제 피렌체 여행은 끝나 

가고 있는데, 보볼리 가든에서 보내는 오후 한 때는 우리 여

행의 끝을 우아하게 장식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. 

보볼리 가든의 곳곳에는 조각상과 분수, 그리고 작은 박물

관과 전시관들이 흩어져 있어 걸어가는 코너마다 들러볼 수 

있었다. 산책을 하다가 잠시 앉아서 커피와 차를 마셨을 것 같

은 앙증맞은‘카페 하우스’, 이름이 너무 예쁜‘레몬 하우스’ 

같은 조그만 집들도 있었다. 특히 보볼리 가든의 한 구석에는 

피티 궁전과 베키오 궁전을 이어주는‘바사리 복도’의 입구

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문제 때문에 폐쇄되었고, 보수공사

를 해서 2021년에 일반에게 다시 오픈한다고 들었다. 베키오 

궁전에서 시작해 우피찌 미술관을 지나고 폰테 베키오를 거

쳐 아르노 강을 건너 올타르노 구역의 집 지붕 위를 돌고 돌

아 피티 궁전으로 들어오는 그 복도를 한 번 지나가 보았으면 

참 흥미로웠을 것인데 아쉬웠다. 

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볼리 가든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올라

가 피렌체를 내려다보기로 했다. 하늘은 새파랗고 뭉게구름

과 새털구름이 섞여 흘러가고 있었다. 언덕 끝까지 올라가니 

시원하게 피렌체 시가가 펼쳐졌다. 맑은 하늘, 부드러운 언덕

과 산들, 붉은 벽돌 중세 건물 순으로 토스카나의 풍경과 피

렌체 시가의 전경이 끝없이 펼쳐졌다. R과 나는 로즈마리와 

라벤더 향이 섞인 듯한 온화한 공기를 마시며 어깨동무를 하

고 피렌체를 내려다 보았다. 수 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언덕

에 올라 와 피렌체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. 그 긴 행렬에 우

리도 함께해 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르네상스의 꽃이 피었

던 중세 도시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. 시간과 공간은 그 언덕 

위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는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찬란한 봄 

속에 서 있는 것처럼 피렌체를 눈과 마음에 담았다.“엄마는 

너와 함께 피렌체에 와서 정말 행복해. 함께 와 줘서 고마워.”

나는 R에게 말했다.“엄마, 무슨 말이야? 내가 엄마한테 고맙

지!”착한 딸은 따뜻하게 대답하며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.  


